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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를 상향조정하고 

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5년 28억원, 2029년 

875억원 등 2025~2029년 5년간 총 2,681억원(연평균 536억원) 감소

할 것으로 추계

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
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

확대(안 제91조의18)
-28 -28 -875 -875 -875 -2,681 -536 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   (단위: 억원)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 조･항(조제목) 주요내용 비고

1

안 제91조의18(개

인종합자산관리계

좌에 대한 과세특

례) 

◦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확대

－ 납입한도: 1억원(연 2천만원) → 2억원(연 4천만원)

－ 비과세한도: 200만원 → 500만원

서민·농어민 400만원 → 1천만원

◦ 국내투자형 ISA 신설

－ 가입대상: 일반 ISA와 동일(15세 이상 거주자) 

단,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포함

－ 운용자산: 국내상장주식, 국내주식형 펀드(국내주식에 일정

비율(시행령) 투자) 한정

－ 납입한도: 2억원(연 4천만원)

－ 비과세한도: 1천만원, 서민·농어민 2천만원

단,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없이 14% 

분리과세

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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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 조･항(조제목) 추계여부 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
1
안 제91조의18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

대한 과세특례) 
○ 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현행 일반투자형 ISA에 대하여 납입한도 · 비과세한도 상향조정의 세수

효과를 추계하고 국내투자형 ISA 신설에 대한 세수효과를 추계하여 합산

일반투자형 ISA 국내투자형 ISA 신설 

가입대상
� 15세 이상 거주자

(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)

� 15세 이상 거주자

(금융소득종합과세자 포함)

운용자산

� 예금·적금·예탁금 등의 금융상품

� 집합투자증권

�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

� 상장형수익증권 등

� 국내 상장법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

투자기구※의 집합투자증권

※ 집합투자재산의 40% 이상으로서 대통

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국내 상장

법인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

� 국내 상장법인의 주식 등

납입한도 � 1억원(연 2천만원)→2억원(연 4천만원) � 2억원(연 4천만원)

비과세한도

및 세율

� (한도) 일반 200만원→500만원

서민·농어민 400만원→1천만원

� (세율) 비과세한도 초과분 9% 분리과세

� (한도) 일반 1천만원

서민·농어민 2천만원

� (세율)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

없이 14% 분리과세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주요 변동내용

주: 굵은 글씨가 개정안의 내용임

❑ (일반투자형) ISA에 대한 최근의 이자·배당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

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확대 시 추가적인 세수 감소분을 추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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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비과세한도 상향 시 적용대상을 구분하기 위해 소득액 구간별로 구분이 가

능한 ISA 이자·배당소득세액 자료(국세청)를 기준으로 추계함 

－ 기존 투자중개형 ISA(주식 운용 가능, 2021년 신설)은 의무가입 기간이 도래하기 

이전의 소득세 신고자료임을 감안할 필요1)

◦ 납입한도 상향에 따른 추가 납입액을 예측하기 어려워, 한도 인상률(2배)

을 동일하게 반영함 

❑ (국내투자형) 대상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하고, ISA를 통해 투자하는 

국내 상장주식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세수효과를 추계

◦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아닌 경우, 기존 ISA 가입자의 계좌 이동은 추가 세

수변화를 야기하지 않으며 그 외 신규 가입의 경우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

반영하지 않음

◦ 배당소득의 원천인 ISA 운용자산은 매년 한도 금액(연 4천만원)만큼 납입하

는 것을 전제로 하고, 배당소득금액은 운용자산 금액에 평균 시가배당률2)을 

적용해 추정함

－ ISA 가입률 및 납입액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해, 납

입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함

❑ ISA 과세특례 적용은 의무가입 요건(3년)을 충족해야 가능하므로, 동 

추계에서는 만기를 3년으로 설정하고 손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전제

◦ 5년간 납입할 경우 납입한도의 최대 수준까지 투자할 수 있으나, 가입자가 

의무가입 기간(3년) 이후 만기 시점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유지 기

간 및 소득실현 시점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

◦ 전체 ISA 계좌 수 및 납입액 규모는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

로 전제

❑ 이 법의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개정안의 부칙을 

감안하여 세수효과가 2025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1) ISA 조세지출 실적은 다음과 같음

2017 2018 2019 2020 2021 2022

조세지출액(억원) 0.46 1 8 24 138 54

자료: 정부,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

2) 시가배당률은 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누어 산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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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상향은 이 법의 시행 전에 가입한 계좌에도 적용

◦ 국내투자형 ISA 신설은 이 법의 시행 이후 가능하므로, 세수효과가 만기(3

년) 후 2027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일반투자형 ISA에 대한 세수효과 

❑ (추계방법) ISA 소득액 구간별로, 비과세 전환 대상이 되는 구간의 최

근 소득세액를 산출하여 세수효과를 추정

◦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9%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구간(일반계좌 200~500

만원, 서민·농어민계좌 400~1,000만원)이 비과세로 전환됨

❑ (자료) 최근 ISA 소득세액 자료를 활용하되, 납입금액 기준으로 일반계

좌 및 서민·농어민계좌의 비율을 산출하여 적용함

◦ 소득액 자료는 최근 실적의 평균(’21~’22년)을 산출하여 활용

－ 소득세액 중에는 의무가입 기간 전 해지로 인해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한 금액 

등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 구분이 어려워 모두 반영함

소득액 구간 2021년 2022년 2021~2022년 평균

200~400만원 9.0 2.0 5.5

400~500만원 7.3 1.5 4.4

500~1,000만원 28.9 4.6 16.8 

주: 1. 이자·배당소득 지급명세서의 자료를 집계

   2. 동 자료에는 9% 외 다른 세율(만기 전 해지하여 14%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등)도 일부 포함됨
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3] ISA의 연도별 이자·배당소득세액(원천징수, 귀속 기준)

(단위: 억원)

◦ 소득액 자료는 계좌유형(일반 또는 서민·농어민)이 별도 구분되지 않으므로, 

전체 소득세액에 최근 납입금액 자료로 추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구분

－ 최근(’21~’22년 평균) 납입금액 기준 일반계좌 비중은 63.0%, 서민·농어민계좌 

비중은 37.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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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2021년 2022년 2021~2022년 평균

일반 서민·농어민 일반 서민·농어민 일반 서민·농어민

납입금액 10.1 2.8 8.9 9.7 9.5 6.3

  (비중) (78.2) (21.8) (47.7) (52.3) (63.0) (37.0)

자료: 금융투자협회, ISA 다모아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4] ISA 가입유형별 계좌 수 및 납입금액 현황(각 연도 말일 기준)

(단위: 조원, %)

❑ (추계결과) ISA 비과세한도 상향조정 시 예상되는 연간 감면세액은 14

억원이며, 납입한도 2배 인상을 감안한 전체 감면세액은 28억원 수준

으로 추정

◦ 비과세한도 상향 시 일반계좌(200→500만원)의 감면세액은 6.2억원, 서

민·농어민계좌(400→1,000만원)의 감면세액은 7.8억원으로 추정 

◦ 납입한도 상향 조정의 경우 추가적인 가입성향 등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

납입한도 2배 인상에 따라 감면세액도 2배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함

소득액 구간별 합계

200~400만원 400~500만원 500~1,000만원 계좌유형별 전체 

일반 3.5 2.8 - 6.2
14.0

서민·농어민 - 1.6 6.2 7.8

주: 1) 계좌유형별 소득세액은 전체 소득세액에 일반형 63.0% 및 서민·농어민형 37.0%를 적용해 산출함 

[표 5] ISA 비과세소득 구간 확대 시 추가 감면세액 규모 추정 

(단위: 억원)

❑ (세수효과) ISA의 납입한도 · 비과세한도 상향조정 시 소득세수는 2025년

28억원 등 2025~2029년 5년간 총 140억원(연평균 28억원) 감소할 

것으로 예상

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

세수효과 -28 -28 -28 -28 -28 -140 -28 

[표 6] ISA 납입한도 · 비과세한도 상향조정 시 세수효과

   (단위: 억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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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국내투자형 ISA(신설)에 대한 세수효과 

❑ (추계방법) 국내투자형 ISA 가입 유인이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배당

소득을 추정하고, ISA 가입에 따른 세율변화를 반영해 추계

◦ ISA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현행 종합소득세 적용

시 실효세율과 ISA 적용 시 세율(14%)을 비교해 감면의 효과가 있는 경우를

대상으로 함

◦ 국내 상장주식 및 집합투자증권 보유 시 배당소득금액은 연간 납입금액(최대 

4,000만원)을 투자금액으로 전제하고 최근 시가배당률(2022년 유가증권 평균

2.7%3))을 곱하여 추정

❑ (자료) ISA 가입 인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배당소득 과세자료를 바

탕으로 하고, 현행 실효세율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함 

◦ 현행 종합소득 실효세율과 ISA 세율(14%)을 비교한 결과, 종합소득 8천만

원 초과 구간에 속한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ISA 가입 시 세액감면의 효과

가 있을 것으로 전제함

－ 현행 산출세액은 1인당 평균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율(6~45%)를 반영하여 

추정하고, 실효세율은 종합소득금액(배당소득 포함) 대비 산출세액의 비율로 추정

종합소득 

구간별

1인당 평균 

종합소득금액

1인당 평균 

과세표준 금액

1인당 

산출세액
실효세율 14%와 차이

A B C=c(B) D=C/A E=14%-D

0~1천만원 530 290 17 3.3 10.7 

1~2천만원 1,460 964 58 4.0 10.0 

2~4천만원 2,800 2,058 183 6.5 7.5 

4~6천만원 4,875 3,895 458 9.4 4.6 

6~8천만원 6,895 5,726 798 11.6 2.4 

8천만원~1억원 8,922 7,661 1,263 14.2 -0.2 

1~2억원 13,549 12,186 2,721 20.1 -6.1 

2~3억원 24,169 22,682 6,625 27.4 -13.4 

3~5억원 37,846 36,192 11,883 31.4 -17.4 

5억원 초과 127,120 124,449 49,408 38.9 -24.9 

자료: 국세청,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7] 국내투자형 ISA 납입 유인이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규모 추정: 2022년 귀속 

(단위: 만원, %)

3) 2022년 시장별 배당실적은 유가증권 26.6조원(보통주 평균 시가배당률 2.7%), 코스닥증권 2.2조원(평균 

시가배당률 1.9%)였으므로, 배당규모 등을 감안해 유가증권의 배당률을 반영하였음

(자료: 한국거래소 보도자료, “유가증권시장 현금배당 법인의 시가배당률, 배당성향 및 주가등락률 현

황”, 2023.4.20.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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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최근의 현황을 감안하여, 추계 대상 ISA 가입자는 11.3만명, 이들이 납입

하는 금액을 1인당 연간 4천만원으로 전제

－ 2022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 8천만원 초과 구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11.3만명

이며, 1인당 평균 배당소득금액 3,167만원~7억 4,713만원 수준

－ 배당소득금액으로 환산한 1인당 금융자산 규모는 11.7~276.8억원 수준으로, 국내

투자형 ISA의 납입한도(연 4천만원)를 상향하는 점을 감안해 납입금액을 4천만원

으로 설정

종합소득 구간별
배당소득 신고 인원 배당소득금액 1인당 배당소득금액

F G H=G/F

8천만원~1억원 13,714 4,344 3,167 

1~2억원 44,900 19,465 4,335 

2~3억원 19,004 13,647 7,181 

3~5억원 15,452 17,605 11,393 

5억원 초과 19,491 145,623 74,713 

합계     112,561 200,683 -

주: 1) 국내상장법인 주식·집합투자증권 외의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

자료: 국세청, 국세통계연보; 한국거래소 보도자료(2023.4.20.) 등을 활용해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8] ISA 가입 유인이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배당소득금액1) 현황: 2022년 귀속  

(단위: 명, 억원, 만원)

❑ (추계결과)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국내투자형 ISA에 3년간 매년 4천만

원을 납입하는 경우, 만기(3년) 후 감면세액을 847억원으로 예상

◦ 만기 전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연도별 배당소득금액이 다음 연도의 

운용금액에 재투자되는 것을 가정함에 따라, 3년간 누적 배당소득금액을 

660만원 수준으로 추정

－ 매년 배당률(2.7%)이 동일한 수준일 것으로 가정

가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누적 / 합계액

운용금액 4,000 8,108 12,327 12,327

배당소득금액 108 219 333 660

주: 1) 운용금액은 납입금액(연 4천만원)과 전년도 배당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산출

   2) 배당소득금액은 운용금액에 평균 시가배당률(2.7%)를 적용하여 산출

   1. 자산가격 상승 및 그에 따른 배당소득금액 증가는 고려하지 않음

[표 9] 3년 간 국내투자형 ISA에 연 4천만원 납입 시 배당소득금액 규모 추정

(단위: 만원)

◦ 연도별 배당소득금액을 바탕으로 추정한 감면세액은 총 847억원 수준

－ 감면세액은 연도별로 ‘인원×1인당 배당소득금액×세율 차이(현행 실효세율-ISA 

세율)’을 산출해 합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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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 

구간별
인원

1인당 배당소득금액 세율 감면세액

1차

연도

2차

연도

3차

연도

현행 

실효세율

ISA

적용

1차

연도

2차

연도

3차

연도

8천만원~1억원 13,714 108 219 333 14.2 14.0 0.2 0.5 0.7

1~2억원 44,900 108 219 333 20.1 14.0 29 60 91

2~3억원 19,004 108 219 333 27.4 14.0 28 56 85

3~5억원 15,452 108 219 333 31.4 14.0 29 59 89

5억원 초과 19,491 108 219 333 38.9 14.0 52 106 161

합계 112,561 -　 　-　 　-　 　-　 　-　
139 281 427 

(전체) 847

[표 10] 국내투자형 ISA 신설 시 추가 감면세액 규모 추정

(단위: 명, 만원, %, 억원)

❑ (세수효과) 국내투자형 ISA 신설 시 소득세수는 2027년 847억원 등 

2025~2029년 5년간 총 2,541억원(연평균 847억원) 감소할 것으로 예상

◦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제도시행 후 만기(최소 3년)가 경과한 2027년 소득

신고분부터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제

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

세수효과 - - -847 -847 -847 -2,541 -847

[표 11] 국내투자형 ISA 신설 시 세수효과

   (단위: 억원)

다. 전체 세수효과 

❑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함

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5년 28억원, 2029년 875억원 등 2025~2029

년 5년간 총 2,681억원(연평균 53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

ISA 납입한도·비과세한도 상향 -28 -28 -28 -28 -28 -140 -28 

국내투자형 ISA 신설 - - -847 -847 -847 -2,541 -847

전체 -28 -28 -875 -875 -875 -2,681 -536 

[표 12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   (단위: 억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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